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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공공재의 가치추정에 효율적인 방법론인 이중양분선택형 질문법에 의한 CVM(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

용하여 실시간 경로안내시스템에 대한 이용자의 지불의사액(WTP)을 추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지불의사액의 산정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정보 안내서비스는 최단거리 정보가 아닌 최

적경로 개념의 정보로 해당 OD간의 교통상황에 대응하여 실시간으로 경로유도정보가 제공된다고 가정하였다. 분석대상

을 단거리와 중거리로 구분하여 실시간 경로안내서비스에 대한 연 단위의 지불의사액을 추정하기 위해 개인속성, 정보

이용 실태 및 만족도, 정보에 관한 이용자의 의식과 시설이용도 등을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생존분석 방법과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지불의사액을 산정하였다. 분석결과 단거리 구간의 실시간 경로안내서비스에 대한 평균 지불의사액은 4,034원/

년이었고, 중거리 구간은 4,884원/년으로 나타나, 단거리 구간보다는 중거리 구간에 대한 실시간 경로안내시스템의 가치

를 더욱 높게 평가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정보의 필요성이 높고 자동차를 소유한 이용자 

일수록 그리고 해당경로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수록 지불의사액은 높게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proposes an estimate method of willingness to pay(WTP) for real-time route guidance systems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under double bounded dichotomous choice question(DBDCQ) and analysis for impact factors of WTP 

estimation. This study assumed that provided real-time traffic information service is optimal route concepts dealing with traffic 

conditions on origin-destination. Analysis targets were classified into two groups as short distance path and middle distance path 

for estimating WTP for realtime route guidance system in a year using the survival analysis method and the regression model 

with personal information, actual condition and satisfaction of information usage and users’ awareness and usage of facilities. 

As a result, mean WTP of realtime route guidance system is 4,034won/year in short distance path, and 4,884won/year in 

middle distance path. Therefore real-time route guidance system for longer distance path is recognized as more valuable than 

shorter distance path. Moreover, the necessity of information was required on a higher income group and higher WTP was 

estimated on owners of vehicle group and lower awareness of a route group.

Key words : Contingent valuation method, real-time route guidance information, willingness to pay, survival analysis, 

dichotomous choice method

† 이 논문은 2010년도 한밭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한밭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 논문접수일 : 2012년 8월 10일

† 논문심사일 : 2012년 9월 17일

† 게재확정일 : 2012년 9월 21일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한 실시간 경로안내시스템의 지불의사액 산정

Vol.11  No.5(2012. 10)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47

<그림 1> 연구수행절차

<Fig. 1> Study Process

Ⅰ. 서  론

현재 많은 운전자들이 다양한 실시간 교통정보 

시스템(real-time traffic information system)으로부터 

최적정보(최단거리, 최소비용, 우회경로정보 등)를 

제공 받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운전자는 

목적지까지 최적이라 판단되는 경로를 선택하고 

있으며 교통정보의 적절한 활용은 상당한 편익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실시간 경로안내시스템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수

요자의 지불의사를 도외시한 가격의 책정은 가격

에 대한 거부감뿐만 아니라 정보의 이용률을 저하

시킴으로써 도로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국가물류비 

감소 등의 거시적인 목표 달성에도 크게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즉, 정보 가치의 산정은 공급자 보

다는 수요자의 지불의사에 따라 시장 논리에 맞는 

가격정책이 바람직 할 것이다[1].  

해당 서비스의 가치 혹은 편익을 측정하는 방

법은 1950년대 말부터 연구되어 왔으며 여행자비

용 모델(travel cost model)과 헤도닉 가격모델

(Hedonic price model)이 대표적인 방법이지만 소비

자의 의사결정 행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

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조건부가치측

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이다. 

CVM은 1963년 삼림지역의 환경적 혜택가치를 방

문자를 대상으로 인터뷰한 자료를 계량적으로 측

정한 것이 시초이며, 이후 환경분야의 재화나 무

형적 서비스에 대한 가치 측정 등 특정 서비스나 

재화의 가치 측정과 변수 선정 등에 많이 활용되

어왔다[2, 3]. 

본 연구에서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

공재의 가치추정에 효율적인 방법론인 이중양분선

택형 질문법에 의한 CVM(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

용하여 실시간 경로안내시스템에 대한 이용자의 

지불의사액(WTP)을 추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지

불의사액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관련 연구 고찰

조건부가치측정법 혹은 가치의식법(CVM)은 시

장 혹은 대리 시장에서 직접 가격 데이터를 구할 

수 없는 비시장재의 경우에 가상의 시장을 설정하

여 사람들의 선호를 조사표를 사용하여 구하는 방

법으로 해당 서비스의 효용 증가에 대해 최대한 

어느 정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최대 지불의사액) 

혹은 효용 저하에 대하여 어느 만큼의 보상을 요

구할 것인지(최소 수취보상액)를 소비자에게 직접 

물어 평가하는 방법이다. CVM은 이용가치 이외에 

비이용 가치도 계측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현재

의 개인의 이용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은 선호로서 

자기 자신이 장래 이용할 가능성을 위한 선호를 

평가할 수 있다[4]. 

특히 CVM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는 환경에 대

한 서비스의 개선에 따른 거주자 혹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으며[5], 최근에는 의료 

서비스 및 에너지 대체 안에 대한 도입의 타당성

을 평가하는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6, 7].  

교통분야에서 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가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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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연구분야에서 이병주(2007)는 관광지 환승 

교통시스템의 편익을 CVM을 이용하여 추정하였

으며[8], 손영국(2002)은 교통정보제공 시스템의 도

입을 위한 이용자의 지불의사액 추정을 위한 연구

에서 CVM을 이용하여 한 가구당 998∼1048원/월

의 지불의사액이 있음을 밝혔으며, 남성일수록 연

령이 높은 운전자일수록 지불의사액이 높아지지만 

소득은 영향이 없음을 밝혔다[9]. 

특히, CVM을 이용하여 Mobile 형태의 교통정보 

제공에 대한 가치 측정연구에서 금기정(2006)은 

242.60원의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으며 연령이 높

고 월 소득이 높은 남성일수록 WTP가 높다고 밝

혔다[10]. 한편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정보의 가치 

측정 연구[1]와 지역간 혹은 도시부 통행을 구분하

여 통행시간의 신뢰성의 가치를 측정한 연구도 있

다[11]. 김준정(2005)는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통행 

중인 운전자의 개인 단말을 통해 제공되는 교통정

보의 가치를 산정한 연구에서 정보의 형태 및 종

류에 따라 1건당 83원에서 407원의 범위 내의 가

치를 가진다고 밝혔다[12]. 한편, 공공시설물을 대

상으로 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기 위해 CVM을 이

용한 연구에서는 지하철 역사의 Barrier-free 시설에 

대한 가치 평가와 횡단보도 복원 및 육교 개량에 

대한 가치 평가를 위한 연구도 있다[13, 14]. 

Ⅲ. 연구 방법

1. 조건부가치측정법(CVM) 

마샬의 소비자 잉여의 이론적인 문제는 효용함

수를 화폐 단위로 표현함으로써 해결된다. 이와 같

은 방법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이 힉스에 

의한 등가변분(EV : equivalent variation)과 보상변

분(CV : compensating variation)이다. 힉스에 의하면 

등가변분은 투자에 의해 편익을 받는 사람에 대하

여 투자 실행을 단념시키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며, 보상변분은 투자에 의해 편익을 받는 사

람이 투자를 위해서 지불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최

고 지불액이다. 이와 같이 정의된 등가변분과 보상

변분은 화폐 단위의 효용함수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화폐 단위로 표현한 효용함수를 가리켜 

화폐 단위의 효용함수라고 부른다. 

피해의 경우를 예로 들면 EV는 그 피해를 피하

기 위해서 그 세대의 최대 지불 의사액이며, CV는 

그 피해에 대해 그 세대가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

각하는 최소 보상액이지만, 환경 혹은 서비스 개선

의 경우에 EV는 그 개선을 단념하기 위해서 그 세

대가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최소 보상액이 

되며, CV는 그 개선의 실행을 위해 그 세대가 지

불할 최대 지불 액수가 된다. 

특히 CVM은 설문지 조사나 전화조사 등을 통

하여 주어진 환경의 질이나 서비스의 변화에 따른 

응답자의 지불의사액(WTP: Willingness To Pay)의 

크기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경제, 환경, 교통, 의료 

등의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가치측정 방법으로 

비시장재화에 대한 최대 지불의사액을 직접 산정

하는 것이 특징이다[5, 6, 15]. 

2. 이중양분선택형 질문법 

조건부 가치 측정법의 유형에는 질문 형태에 따

라 개방형 설문형태(open-ended)와 폐쇄형 설문형

태(closed-ended)로 구분된다. 대표적으로 개방형 설

문에는 직접설문법(direct question method)과 지불

카드기법(payment card format)이, 폐쇄형에는 경매

게임(bidding game)과 양분선택형 (dichotomous 

choice method) 기법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중양분선택형은 단일양분선택형의 장점을 살

리면서 적은 비용으로 통계분석을 위해 필요한 만

큼의 표본수를 확보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다. 이

중양분선택형질문법은 응답자가 대답하기 용이하

여 응답률이 높고, 비합리적 지불의사가 발생할 가

능성이 적으며,  응답자의 전략적 행위에 대한 영

향이 작으면서, 비교적 통계적 효율성이 높기 때문

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응답자에게 미리 설정된 금액 중 무

작위로 제시된 어떠한 금액에 대해 ‘예` 라고 대답

한 응답자에 대해서 처음 금액의 2배를 제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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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양식

누적확률
(%)

1st 제시
가격

배포
수량

회수율
(%)

1 20 1000 63 22.8

2 40 2000 58 21.0

3 60 5000 83 30.1

4 80 7000 72 26.1

계 　 276 100　

<표 1> 설문 양식과 회수율

<Table 1> survey and sampling

구분 변수 변수값 빈도(명) 비율(%)

개인 

속성

성별

남자 185 67

여자 91 33

합계 276 100

연령

20대 76 28

30대 79 28

40대 60 22

50대 이상 61 22

합계 276 100

자동차유무

소유 204 74

미소유 72 26

합계 276 100

소득수준

150만원 미만 71 26

150~350만원 147 53

350~450만원 35 13

450만원 이상 23 8

합계 276 100

학력

고졸 이하 36 13

대학교졸업 156 57

대학원졸 이상 84 30

합계 276 100

정보이

용실태 

및 

만족도

교통정보 

종류

안전운행정보 46 17

비용정보 7 2

위치정보 173 63

시간정보 50 18

합계 276 100

교통정보 

수집수단

내비게이션 161 58

Smart phone 84 30

도로전광표지판 24 9

교통방송 7 3

합계 276 100

만족도

불만족함 84 30

만족함 192 70

합계 276 100

정보에 

관한 

이용자 

의식

필요성

필요없음 40 14

필요함 236 86

합계 276 100

경로인지도

단거리
전혀모름 86 16

잘 알고있음 190 34

장거리
전혀모름 140 25

잘 알고있음 136 25

합계 　552 100　

시설이

용도

유료도로 

이용도

0~1회 186 67

2~4회 72 26

5~8회 13 5

9회 이상 5 2

합계 276 100

<표 2> 변수 특성과 빈도분석

<Table 2> Sample characteristics & frequency 

analysis

이에 대한 ’예` 또는 ‘아니오`를 대답하게 하고, 반

대로 최초에 제시된 금액에 대해 ’아니오`라고 대

답한 응답자에게는 처음 금액의 1/2배를 제시하여 

이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를 대답하게 한다.

도시 가로에서의 교통정보 특히 실시간 경로안

내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경우 통행시간의 절

감, 유류비 감소, 지·정체 구간의 회피 등으로 운전

자는 편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편익에 대한 

지불의사를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경로안내시스템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평가대상을 단거리와 중거리로 구

분하여 실시간 교통정보안내를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을 연간 단위로 설문을 하였다. 단거리와 

중거리로 구분한 것은 거리의 차이로 인한 불확실

성(통행시간의 분산의 크기 등)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한편 첫 번째 제시금액을 정하기 위해서 예비조

사를 실시하였으며, Alberini(1995)의 분위수 설계방

식에 따라 누적확률이 20%, 40%, 60%, 80%에 해

당하는 4가지의 금액을 최초 제시금액으로 선정하

여 무작위로 응답자에게 제시하였다[16]. 두 번째 

제시금액은 최초 제시금액에 대한 지불의사를 기

준으로 Yes 혹은 No에 따라 2배 혹은 1/2배를 제

시하였다. 4종류의 설문양식과 배포량 및 회수율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실시간 경로안내시스템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될 변수의 종류와 변수별 예상

되는 부호특성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실시간 

경로안내시스템에 대한 가치를 나타내는 지불의사

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고려되는 변수를 개인 

속성, 정보 이용실태 및 만족도, 정보에 관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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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식, 시설 이용도의 4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11

개의 변수로 설정 하였다(표 2 참조).

조사 분석에 사용된 총 표본은 276명으로 성별

분포를 보면 남자는 67%(185명), 여자는 33%(91명)

이며, 연령별로 골고루 설문을 하였다. 자동차를 

소유한 응답자가 74%(204명)로 미소유한 응답자 

보다 다소 많았으며, 응답자들의 월 소득수준은 

150만원 미만이 26%(71명), 150만원~350만원이 53% 

(147명), 350만원~450만원이 13%(35명), 450만원 이

상이 8%(23명)로 구성 되었다. 

학력은 고졸 이하가 13%(36명), 대졸이 57%(156

명), 대학원졸 이상 30%(84명)으로 나타났으며, 평

소 실시간 경로안내시스템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

지 못하는 응답자가 14%(40명), 필요성을 느끼는 

응답자가 86%(236명)이었다. 경로 인지도는 단거리

의 경우 해당 경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중거리의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료도로이용도를 보면, 일

주일동안 유료도로를 0~1회 이용하는 응답자가 

67%(186명), 2~4회 26%(72명), 5~8회 5%(13명), 9회 

이상 2%(5명)으로 구성되었다.

3. 다중공선성 검정

본 연구에서는 비 확률변수인 설명변수들 간의 

선형관계가 존재하는지 다중공선성 여부를 공차한

계와 VIF계수를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먼저, 공차

한계(Tolerance)는 공선성을 점검하기 위해 가장 많

이 사용되는 지표로서, 식(1)과 같다.

   
                          (1)

여기서, 
은 독립변수 가 다른 독립변수들에 

의해서 설명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공차한계는 한 

독립변수가 다른 독립변수들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의미하며, 
값이 클수록 공차한계 

값이 작아지는데, 공차한계값이 작을수록 그 독립

변수가 다른 독립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가 

크다는 의미이므로 다중공선성이 높다.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는 분산팽창계수라

하며, 공차한계의 역수로 표시된다. VIF는 값이 클

수록 독립변수들 간의 공선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공차한계의 최대값은 1이며, 공선성 판단을 

위한 일반적인 기준은 공차한계 0.10 이하, 분산팽

창요인 10이상이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는 작게 

나왔지만 F값은 단거리가 2.877, 중거리가 2.191로 

F값의 유의확률이 작기 때문에 분석은 유의미하다

고 할 수 있다[1]. 

<표 3>에는 단거리와 중거리 구간의 각각의 독

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분석하여 나타내었으며, 

두 경우 모두 공차한계값은 .10보다 훨씬 크며 VIF

는 10보다 훨씬 작으므로 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Ⅳ. 교통정보안내시스템의 가치 산정

본 장에서는 연구에서 제안하는 단거리 및 중거

리 이동에 대한 실시간 경로안내시스템에 대해 이

용자의 지불의사액을 산정한 분석 방법 및 결과에 

대해 설명한다. 

1. 생존분석을 이용한 교통정보 가치 산정방법 

실시간 경로안내시스템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단거리와 중거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단거리

는 OD간 최단거리로 10km 정도의 구간이며, 중거

리는 29km 정도의 구간으로 선정하였다(그림 2 참

조). 여기서 제공되는 실시간 경로안내서비스는 최

단거리 정보가 아닌 최적경로 개념의 정보로 해당 

OD간의 교통상황에 대응하여 실시간으로 경로유

도정보가 제공된다고 가정하였다.

한편 제시된 경로에 대한 인지도 여부는 인지도

에 따른 이용자의 실시간 경로안내서비스에 대한 

지불의사액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교통정보의 가치를 직접 지불의사액의 형태로 

산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이용한 생존분석 기

법은 생존시간 또는 실패시간 자료를 분석하는 통

계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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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구간 회귀계수 t
유의 공선성 통계량

확률 공차한계 VIF

(상수)
단거리 1495.553 1.352 0.177 　 　

중거리 1069.871 0.835 0.405 　 　

성별
단거리 -102.336 -0.246 0.806 0.833 1.201

중거리 67.991 0.135 0.893 0.814 1.229

나이
단거리 -15.626 -0.068 0.946 0.493 2.029

중거리 -16.832 -0.062 0.951 0.507 1.971

자동차

유무

단거리 667.062 1.29 0.198 0.616 1.622

중거리 516.452 0.838 0.403 0.625 1.6

소득수준
단거리 589.802* 1.947 0.053 0.484 2.067

중거리 806.016** 2.234 0.026 0.491 2.038

교육수준
단거리 50.248 0.143 0.887 0.58 1.723

중거리 393.899 0.933 0.352 0.582 1.718

교통정보종류
단거리 55.605 0.271 0.787 0.896 1.116

중거리 47.837 0.194 0.846 0.895 1.117

수집수단
단거리 159.935 0.625 0.533 0.847 1.18

중거리 -10.054 -0.033 0.974 0.847 1.181

만족도
단거리 -64.313 -0.158 0.874 0.912 1.097

중거리 -203.95 -0.418 0.676 0.909 1.1

필요성
단거리 941.826* 1.856 0.065 0.96 1.042

중거리 760.283 1.249 0.213 0.96 1.042

유료도로이용도
단거리 379.002 1.332 0.184 0.883 1.133

중거리 290.238 0.849 0.397 0.881 1.136

경로

인지도

단거리 -946.759** -2.288 0.023 0.866 1.155

중거리 -359.745 -0.788 0.432 0.878 1.139

a. 종속변수 : 지불의사액                                                                       *p<.1, **p<.05, ***p<.01

<표 3> 다중공선성 테스트 결과

<Table 3> Results of Multicollinearity test

<그림 2> 교통정보안내 대상 구간 (A-C: 단거리구간, 

B-C: 중거리구간) 

<Fig. 2> Target sections for analysis (A-C: short 

distance path, B-C: middle distance path)

SAS를 통한 생존 분석의 종류에는 Lifereg, 

Lifetest, Phreg 가 있으며, 이 가운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Lifereg Procedure의 일반적인 모델의 종류

로는 Exponential model, Weibull model, Log-normal 

model, Log-logistic model, Gamma model이 있다. 이 

중, Weibull model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지수분포에서는 해저드가 시간(본 연구에서는 지

불의사액)에 관계없이 언제나 일정하다. 그러나 시

간에 따라 해저드가 변동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 시간에 따른 변동상태는 무한

히 많을 것이나 가장 간단한 상태로 시간과 더불

어 단조롭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를 갖는 것이 Weibull 분포 이다. 

이는 생존분석에서 매우 융통성이 높은 분포로 알

려져 있다. Weibull 분포의 해저드 함수는 식(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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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여기서,    는 해저드이고, 는 척도(scale) 

함수이며, 는 형상(shape) 함수로 상수 ( > 0)이

다. 해저드가 위의 식과 같을 때 생존확률 는 

식(3)으로 나타낼 수 있다.  

 exp                        (3)

한편, Lifereg에 의해 추정된 생존함수는 식(4)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이때 지불의사액은 식(5)

를 이용해 산정할 수 있다. 

   ⋯                 (4)

 exp  ⋯        (5)

여기서,   ⋯ 는 독립변수별 표본집단의 

평균값을 나타내며, 식(5)를 이용하여 실시간 경로

안내시스템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회귀분석을 이용

해 산정할 수 있다[17].

     

2. 단거리 교통정보에 대한 WTP 산정 모형 

SAS의 Lifereg 분석을 이용한 실시간 경로안내

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지불의사액(WTP)을 산정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3, 18].

단거리 구간에 대한 지불의사액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는 <표 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자동차의 유무(p<.0001), 소득수준(p<.1022),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p<.0006), 유

료도로이용도(p<.1432), 경로 인지도(p<.0006)로 나

타났다. 

즉, 개인속성 변수에서 자동차를 소유한 응답자 

일수록 실시간 경로안내시스템에 대해 더 높은 금

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으며, 소득수준이 450만원 

이상인 응답자가 실시간 경로안내시스템에 대해 가

장 높은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지불의사를 보인 응답자는 소득수준 150~350

만원 응답자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

을수록 지불의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시간 경로안내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응

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더 높은 금액의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료도로 이

용 횟수가 많은 응답자 일수록 지불의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로 인지도 변수를 보면, 해당 경

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응답자 그룹의 추정계수

가 음(-)으로 나타나 해당 경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응답자일수록 더 높은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3. 중거리 교통정보에 대한 WTP 산정 모형

중거리 구간에 대한 지불의사액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는 성별(p<.1578), 자동차유무(p<.0077), 

교육수준(p<.0.0508), 필요성(p< .0096), 유료도로이

용도(p<.1531), 경로인지도(p<.0391)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실시간 경로안내시

스템에 대하여 지불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이용자가 소유하고 있

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단거리 경우와 달리 교육수준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지불의사를 보인 그룹으로 

학력 대학원(석사․박사)이상으로 나타났고, 두 번

째로 학력 대학교(재학, 전문대 포함), 마지막으로 

가장 지불의사가 낮은 그룹으로 학력 고등학교이

하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시간 경로안내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응답자일수록, 해당 경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이용자일수록 실시간 경로안내 서비스에 대해 더 

높은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변수들 중 자동차유무와 필요성이 신뢰

수준 99%에서, 경로인지도와 교육수준은 95%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변수의 설명력이 높게 나타난 반

면, 성별과 유료도로이용도는 다소 변수의 설명력

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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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항목
단거리 중거리

추정계수 표준오차 Pr > ChiSq 추정계수 표준오차 Pr > ChiSq

Intercept 　 7.3383 　 <.0001*** 7.0227 　 <.0001***

성별
남 0 .

0.7432
0 .

0.1578*
여 0.0464 0.1417 0.2314 0.1638

나이

20대 0 .

0.3895

0 .

0.4903
30대 -0.2752 0.2 -0.242 0.2343

40대 -0.1404 0.2243 -0.2017 0.2641

50대이상 0.069 0.2432 0.0791 0.2892

자동차유무
없다 0 .

<.0001***
0 .

0.0077***
있다 0.7262 0.1814 0.5477 0.2057

소득수준

150만원미만 0 .

0.1022*

0 .

0.2850
150~350만원 -0.2237 0.1865 0.1086 0.2159

350~450만원 0.2632 0.2863 0.4494 0.3288

450만원 이상 0.2872 0.3205 0.6333 0.3651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0 .

0.3068

0 .

0.0508**대학교 0.3452 0.2271 0.6252 0.2573

대학원 이상 0.3577 0.2664 0.6518 0.3118

교통정보종류

안전운행정보 0 .

 0.9051

0 .

0.8409
비용정보 -0.253 0.4044 -0.2976 0.4365

위치정보 -0.1065 0.1808 -0.0406 0.2009

시간정보 -0.1137 0.2295 0.0751 0.2648

수집수단

내비게이션 0 .

0.5795

0 .

0.9806
스마트폰 0.1563 0.1526 0.0576 0.1744

도로전광표지판 0.2402 0.2549 -0.0393 0.2752

교통방송 -0.1297 0.4214 -0.056 0.4471

만족도
불만족 0 .

0.8023
0 .

0.8685
만족한다 0.0359 0.1433 -0.0277 0.1674

필요성
필요없다 0 .

0.0006***
0 .

 0.0096***
필요하다 0.5784 0.1692 0.5076 0.1961

유로도로이용도

0~1회 0 .

0.1432*

0 .

0.1531*
2~4회 -0.0934 0.1496 -0.0113 0.1678

5~8회 0.4645 0.3264 0.7312 0.3769

9회 이상 0.7612 0.4865 0.6385 0.5415

경로  인지도
전혀 모른다 0 .

0.0006***
0 .

0.0391***
잘 알고있다 -0.5048 0.1466 -0.3123 0.1514

Scale 　 0.876 0.0448 . 0.9604 0.0509 .

Weibull Shape 　 1.1416 0.0584 . 1.0412 0.0552 .

<표 4> 실시간 경로안내서비스를 위한 지불의사액 추정결과

<Table 4> Regression analysis (survival analysis) of the WTP of the route guidance service 

4. 회귀분석에 의한 지불의사액 산정

앞에서 제시한 설명력이 높은 신뢰수준 90% 수

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변수인 자동차유무, 

소득수준(단거리), 교육수준(중거리), 필요성, 경로

인지도를 바탕으로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단거리(s)

와 중거리(m)의 지불의사액을 추정하면 식(6)과 식

(7)과 같다.

  exp  
    

   (6)  

 

 exp
   

      (7)

여기서, 

 : 자동차 유무(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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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수준 대학원 이상이면 1, 그 외 0

 : 교육수준 대졸이면 1, 그 외 0

 : 소득수준이 150-350만원 미만이면 1, 그 외 0

 : 소득수준이 350-450만원 미만이면 1, 그 외 0

 : 소득수준이 450만원 이상이면 1, 그 외 0

 : 정보의 필요성 

 : 경로 인지도

생존분석과 회귀모형을 이용한 실시간 경로안내 

서비스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한 결과, 단거리 

구간에 대해서는 4,034원/년이었고, 중거리 구간에 

대한 평균 지불의사액은 4,884원/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들이 단거리 구간보다는 중거리 구간

에 대한 실시간 경로안내시스템의 가치를 다소 높

게 평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기존 연구에서 구한 경로안내시스템의 

가치 혹은 정보의 가치보다 다소 낮게 산정된 것

은 과거에 비해 저렴하면서 다양한 교통정보 제공 

원(source)의 출현에 기인한 것이라 해석된다.   

 

Ⅴ.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경로안내서비스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한 결과, 단거리 구간에 대해서

는 4,034원/년이었고, 중거리 구간에 대한 평균 지

불의사액은 4,884원/년으로 나타나, 거리가 긴 통행

일수록 경로안내정보 서비스의 가치를 다소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거리에 상관없이 자동차를 소유한 이용

자일수록, 정보의 필요성을 느끼는 이용자와 해당 

경로에 대해 사전에 잘 알지 못하는 이용자일수록 

경로안내 정보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도 

확인하였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

을수록 경로안내 서비스에 대한 지불의사액도 높

아짐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비시장재에 대해 직접 편익(혹은 서비스)

의 가치를 설문을 통해 산정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 수반되는 많은 샘플 확보의 어려움과 다양한 

설문을 할 수 없다는 한계로 인해 다양한 실험을 

시행하기 어려웠다. 향후 CVM을 이용하여 보다 

다양한 설문을 구하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며, 보다 객관적인 교통정보의 가치산정 방안에 

대한 이론 연구도 향후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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